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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은 예로부터 명산의 고장으로 불렸다. 지리산과 
남덕유산을 비롯해 거망산, 황석산, 할미봉, 월봉산, 오봉산, 대봉산 등 
눈을 황홀하게 해 줄 산들이 즐비하다. 함양이 품은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함양 한가운데 솟은 대봉산으로 올라가 보자.

글 김희선 기자 

여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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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은 산(山)의 고장이다. 군 전체 면적의 78%

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해발고도 1천ｍ가 넘는 

봉우리가 34개나 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함양 

남쪽 끝자락에는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

호인 지리산이 솟아 있다. 북쪽에는 국립공원 10

호인 덕유산을 끼고 있다.

두 산 사이에 있는 대봉산은 함양의 숨은 보석 

같은 산이다. 대봉산 정상에 오르면 덕유산을 지

나 지리산으로 뻗어 있는 백두대간의 봉우리들

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수많은 명산을 품은 함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덕분이다. 가을에는 산등성

이를 따라 억새가 하얀 솜털의 꽃을 피워 장관

을 선사하고, 겨울에는 설화가 만발한다. 봄철 

능선을 분홍빛으로 수놓는 대봉산 철쭉은 함양 

8경에도 속한다. 심마니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

회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산삼 자생지로도 꼽

힌다. 

대봉(大鳳)은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을 하고 있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슬을 마친 선비가 

갓을 벗어 걸어둔 산이라는 의미에서 한때 ‘괘관

산’(掛冠山)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 함양에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

해 격하시킨 명칭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9년 대

봉산으로 이름을 바로잡았다. 

1

2 3

1 대봉산 모노레일을 타면 
해발 1천228ｍ 높이의 
천왕봉 전망대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2 대봉산 정상에 서면 
덕유산을 지나 지리산으로 
뻗어있는 백두대간의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3 대봉산 철쭉은 함양 8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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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분을 달려 정상에 도착하니 멋진 자태

로 우뚝 서 있는 소원바위가 기다리고 있다. 

소원바위는 심마니들이 산삼을 채취하기 

전 제를 올리던 곳이다. 심마니들은 예로부

터 신의 가호 없이는 산삼을 캘 수 없다고 

믿어 정성스레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이곳에

서 한가지 소원을 간절히 빌면 반드시 이뤄

진다고 한다. 소원바위를 지나 전망대에 서

면 지리산 천왕봉과 가야산, 덕유산까지 함

양이 품은 명산들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의 풍광에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는데 사방

에 뿌옇게 낀 안개가 야속할 따름이다.

정상에서의 풍광을 충분히 즐겼다면 두 가

지 선택지가 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

려올 수도 있지만,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면 

집라인을 체험해 보자. 대봉산 정상과 하부 

승강장을 잇는 집라인은 총 길이가 3.27㎞에 

달한다. 체험객이 자유자재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유비행 방식의 집라인으로는 세

계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정상에서 하부 승

강장까지 5개의 코스가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다. 가장 긴 세 번째 코스와 네 번째 코스

의 하강 속도는 시속 100∼120㎞에 달한다. 

깊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반대편 산을 향해 

날아가며 짜릿함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대봉산 최고봉인 천왕봉은 해발 1천228ｍ다. 두 시간가량 산행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

다. 하지만 최근 국내 최장의 모노레일과 집라인을 갖춘 휴양밸리가 개장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대봉산의 비경을 즐기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대봉산 휴양밸리는 모노

레일과 집라인, 산림욕장 등을 갖춘 대봉 스카이랜드와 숙박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대봉캠핑랜드로 구성돼 있다. 원래 지난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장

이 1년여 미뤄지면서 올해 4월부터 정식으로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다.

모노레일 승강장은 해발 700ｍ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하부 승강장과 천왕봉을 순환

하는 코스의 총 길이는 3.93㎞. 국내 최장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

는 데에는 총 65분이 걸린다. 정식 개장을 앞둔 지난 3월 말 시범 운행 중인 모노레일을 

체험해봤다. 잔뜩 찌푸린 날씨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모노레일은 느린 속도로 천천

히 움직이지만, 경사가 급한 부분이 많아 안전벨트를 꼭 매고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3

월이라 아직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기 전이었지만, 분홍빛으로 물든 진달래가 여기저

기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5월이 되면 코스를 따라 산철쭉과 찔레꽃이 능선을 화려하게 

수놓는다고 한다. 수령이 1천 년에 이르는 ‘천년 철쭉’도 꽃을 피운다. 흐린 날씨 때문에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하기는 힘들었지만, 뿌연 안갯속을 헤치며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 있었다.     

1 대봉산 능선을 따라 
운행하는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에는 
총 65분이 걸린다.
2, 5 정상에서 하부 
승강장까지 지그재그로 
연결된 집라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120㎞에 달한다. 
3 모노레일을 타면 대봉산 
능선을 화려하게 수놓은 
철쭉을 감상할 수 있다.
4 대봉산 정상의 소원바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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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까지 왔으니 지리산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구불구불 뱀처럼 이

어진 지안재를 지나 지리산제일문을 통과하니 오도재 고갯마루에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

가 있다. 이곳은 지리산 주 능선의 봉우리들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명당으로 꼽힌다. 대

봉산 소원바위에서 빌었던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니 이틀 내내 회

색빛이었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파랗게 갰다. 구름을 머리에 인 천왕봉부터 하봉, 중봉, 백소

령, 형제봉, 반야봉까지 지리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산청, 함양, 구례, 하동, 남원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천년 고찰을 여럿 품고 있다. 

화엄사, 문수사, 쌍계사 등 귀에 익은 절이 많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함양에 속한 서암정사다. 상서로울 서(瑞)에 바위 암(

巖). 이름 그대로 상서로운 바위에 조성한 석굴 법당이다. 벽송

사에 딸린 작은 암자로 출발했지만, 천연 암석에 새긴 조각과 아

름다운 주변 풍광이 조화를 이뤄 벽송사보다 찾는 이들이 더 많

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히는 지리산 칠선계곡을 따라가다 벽

송사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틀면 서암정사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다. 기와지붕을 인 일주문 대신 커다란 돌기둥 두 개가 방문객

을 맞는다. 사천왕문도 독특하다. 여느 절 같으면 누각 안에 나무

로 조각한 사천왕들이 서 있을 텐데 돌기둥을 지나 돌계단을 오

르다 보면 오른쪽 이끼 낀 바위 절벽에 정교하게 조각된 사천왕

을 만나게 된다. 

1 아치형 석굴 형태의 대방광문을 지나면 
대웅전과 석굴 법당이 나온다. 
2 두 개의 돌기둥이 서 있는 서암정사 입구 
3 바위 절벽에 새겨진 사천왕상이 눈길을 끈다.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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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굴 법당에서 위로 더 올라가면 바위 절벽에 
부처와 보살을 조각한 비로전이 있다. 
2, 4 자연이 빚어낸 동굴의 암반에 정교한 조각을 
새긴 석궁법당 내부 
3 대만 사찰의 후원으로 세워진 대웅전은 화려한 
단청으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4

2

1

3

사천왕상과 아치형 석굴처럼 생긴 대방광문을 지나면 화려한 대웅

전과 이 절의 백미인 석굴 법당이 나온다. 조그만 출입구를 통과해 

석굴 법당으로 들어선 순간 ‘와∼’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바닥을 제

외한 사방과 천장, 암벽에 정교하게 새긴 조각이 빼곡히 들어차 있

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10대 제자, 나한, 사천왕은 물론, 

십장생을 비롯한 갖가지 동식물이 벽과 천장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불교의 이상을 상징하는 극락세계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자

연이 빚어낸 동굴의 암반에 정교하게 조각한 석공들의 솜씨가 놀

라울 따름이다. 

‘지리산의 하늘정원’, ‘제2의 석굴암’으로도 불리는 서암정사는 인

근 벽송사를 중창한 원응 스님이 조성한 암자다. 지리산 북부인 칠

선계곡 일대는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주요 근거지였다. 한국전

쟁 때 불에 탄 벽송사는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됐다고 전해

진다. 벽송사를 중창한 원응 스님은 1970년대 초 어느 봄날 이곳을 

지나다 전쟁 때 비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이

들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1989년부터 20년에 걸쳐 석굴 법당을 조

성했다고 한다. 암자 창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뒤 절을 나오면서 

입구 돌기둥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읽어봤다. 의미가 새롭게 다가

온다. 

수많은 강물 만 갈래 시냇물, 바다에 가니 한 물맛이로다.

(百千江河萬溪流 同歸大海一味水)

삼라만상 온갖 모습이여, 고향에 돌아오니 본래 한 뿌리이니.

(森羅萬象各別色 還鄕元來同根身)  

사진 제공 = 함양군


